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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oh@hanafos.com ' 님 안녕하세요.
' djoh@hanafos.com' 님이 보내신 뉴스 메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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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닥이 대학생' 장난전화 비상 
[dailysports] 2001-02-06 14:05:00
경기가 안 좋고 취업이 잘 안돼서일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장난식' 스트레스 해소가 젊은이들 사이에 늘어나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대학생들. 각종 국가고시나 졸업과 취업시즌을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진 일부 대학생들 때문에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바로 중국집이나 도시락 배달업체가 그 타깃. 요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여러 곳의 배달업체가 대학생들의 장난전화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다. 

삼성동에서 2년째 도시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태우군(인덕대 기계2)은 "주문받는 데 이력이 나 목소리만 들어도 진위 여부를 금방 파악할수 있었는데 대학생들의 장난 전화에는 속수무책"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논현동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선엽씨(49)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고가의 음식을 주문할 경우 꼭 전화번호를 받아 배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만 대학생들의 장난 전화에 하루 3~4번은 감쪽같이 속는다"고 전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김 모군(고려대 법학4)은 "고시생 중에 시험과 합격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장난전화를 걸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로 쾌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고 말한다. 

자신을 뽑아주지 않은 회사에 보복(?)을 하기도 한다. 해커모임을 결성, 특정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팸메일 보내기나 해킹을 화풀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하대 컴퓨터 동아리 양희웅군(화공3)은 "컴퓨터에 익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성토했다. 

얼마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직장인들이 업무시간의 장기화, 업무공간의 협소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도 마찬가지. 

한 벤처기업 직원은 "기대했던 수익은 나지 않고 근무시간만 점점 길어져 회사 운영비 절약을 위해 자주 작은 사무실로 옮기다 보니 고함과 언어폭력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신과 전문의 오동재 원장은 이를 "미숙한 사람들의 성격문제"라고 진단한다. 좌절감을 소화하지못한 사람들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채 나약한 존재에게 화풀이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 대개 화풀이를 하면 자신은 후련해지므로 스스로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대학생 주혜진양(서울여대 중문4)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며 "배웠다는 대학생들이 이 정도의 긴장이나 실패로 자제력을 잃는다면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지 의심스럽다"고 고개를 저었다. 

장치혁 기자 jangta@daily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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